
[보도자료] “로켓그로스로 6개월만에 40% 성장..매출 100억 초
읽기” 쿠팡서 성공가도 달리는 청년 사업가들 늘어난다
2023. 8. 14.

직접 디자인한 의자 앞에 선 연한희 대표

쥬얼리부터 가구까지..위기 극복하고 연 매출 100억원 정조준하는 청년들
쿠팡이 고객응대·배송·포장 등 도맡고 중소상공인은 제품 개발 집중
“폐업 위기에서 6개월만에 손익분기점 돌파..쿠팡이 기회” 

2023. 8. 14. 서울 – 쿠팡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늘고 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
스·로켓배송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오로지 제품 개발과 생산에만 주력한 반면, 쿠팡이 고객응대(CS)·배송 등 중소상공
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업무들 일체 맡아주면서 얻은 결실이다.

쿠팡은 14일 가구·쥬얼리·뷰티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만드는 젊은 사업가들이 1년 만에 매출이 최대 300% 이상 오르거
나, 폐업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활성고객 1971만명, 와우 멤버십 회원 1100만명 기반의 쿠팡 성장세가 지속될수록 젊
은 중소기업 창업자들도 동반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무용 의자 등을 파는 가구회사 ‘노마드족’의 연한희(33) 대표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 등을 시작한지 약 6개월 만에
월 최고 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재고를 위탁한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회사가 문닫을 위기에 봉착했지만, 그해 10월 다시 쿠팡을 통해 사업에 뛰어
든 결과다. 연 대표는 “창고 화재로 수억원을 잃었지만 수십억을 벌 기회를 쿠팡으로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물류·영
업·CS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이 성장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CS·물류·영업 관련 담당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쿠팡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해결해주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10인 미만 기업이 제품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직원 10명이 있을 때 적어도 2억5000만원~3억원의 월 매출을 올려야 손익분기점(BEP)를 맞출 수 있었지만, 지금은
로켓그로스 등을 통해 월 매출 8000만원이면 BEP를 맞춘다”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일하고 있고, 전통적인 회사처럼 ‘나인 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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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근무를 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도입된 로켓그로스는 중소상공인들이 상품 입고만 하면 쿠팡이 이후 보관·포장·배송·반품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일체 제
공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들은 일반배송으로 2일 이상 걸린 마켓플레이스 상품도 로켓배송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중소상공
인들은 빠른 로켓배송으로 고객 접점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 효과를 낳고 있다.

가성비 귀금속 제품을 파는 ‘엘렌주얼리’의 조용일(37) 대표는 지난 2018년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연 매출 50~60억원대를
돌파했다. 그런 그는 “추가적인 폭발적인 성장 계기를 로켓그로스에서 찾았다”며 “올 1월 로켓그로스로 전환하며 판매량이 40%
이상 급증했고, 올 2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덕분에 올해 목표 매출인 ‘100억원’
돌파를 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켓그로스 시작 이전엔 엘렌쥬얼리 직원들이 직접 고객 택배 포장과 배송을 해야 했지만, 구매 회전율이 높지 않아 하루 판매량이
500여개에 그쳤다. 하지만 로켓그로스 도입 이후 제품들을 일괄 쿠팡 물류센터로 보내면서 하루 판매량은 800~900개로 치솟았
다. 그는 “직접 물건을 포장해 배송할 업무가 사라진데다 빠른 로켓배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며 “신제품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
게 됐다”고 말했다.

남성용 올인원 화장품인 ‘스틱형 커버 파운데이션’을 만든 ‘어댑트’는 올 2분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314% 뛰었다. 박정하
(36) 대표는 “포화 상태인 기존 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판로 개척이 어려웠지만, 쿠팡을 통해 올해 연간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오를 것 같다”며 “쿠팡의 입점 제의를 통해 판로 확대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쿠팡의 판매자 가운데 중소상공인 비중은 70%이고, 전체 판매 제품의 중소상공인 비중도 76%에 달한다. 지난 2019년부
터 지난해까지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은 120% 올랐다. 특히 쿠팡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손을 잡고 청년 기업을 포함
한 특별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젊은 2030 사업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 로켓배송
등과 연계해 제품 품질이 뛰어난 젊은 창업자들의 성공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젊은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쿠팡을 통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mailto:media@coupang.com

